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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K-IDEA) 타당화

 김  대  희             김  명  식†

                    전주대학교 / 박사수료생       전주대학교 / 교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Korean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K-IDEA)의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진입기 척도를 한국어로 번

안했고, 18-2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를 실시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3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표본 1)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개 요인(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부정성/불안정, 타인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이 산출되

었다. 둘째, 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00명(표본 2)을 대상

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통해 구성타당도의 적절함

이 검증되었고, 요인 간 수렴 및 변별타당도의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본 한국판 성인진

입기 척도의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목표중심 자기조절 척도, 정신적 웰빙 척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와 대인관계 행동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어 동시타당도의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판 성인진

입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부정성/불안정, 타인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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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son(1950)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심리사회

적 갈등을 다루는 시기들의 연속으로 이해하

였다. 또한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시

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시기의 고유한 발

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으

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정체성(identity)이며, 

성인기의 발달과업은 친밀감(intimacy)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청소년은 성인으로 

이행하면서, 안정된 자아개념을 토대로 확장

된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감을 성취하고자 한

다. 반면,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 청소년은 

역할 혼미(role confusion)를 경험하고, 친밀감을 

성취하지 못한 성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

감(isolation)을 경험한다. 이 발달과업과 관련

하여 결혼, 부모되기(parenthood), 안정된 직업 

등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확인

하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인식되어 왔다(Arnett, 

2000).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급속한 산

업화와 현대화가 성인기 이행의 양상을 변화

시켰다. 양질의 직업이나 고소득을 위해 대학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인’으로서 인정받거나 느껴지는 연령이 지

연되었기 때문이었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15; 이숙정, 2022; Arnett, 2000; Smith-Adcock 

& Tucker, 2023). 직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20대 전반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확인되어 왔으며(김은정, 2022; 윤미설, 이동형, 

2017; Arnett, 2015; Côté, 2014), 이로 인해 성

인으로서 인정받는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

대 초반까지로 늦춰진다고 보고되었다(노혜진, 

2018; Arnett, 2015, 2016).

성인기 이행의 지연을 설명하기 위해, 

Arnett(2003, 2016)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를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성인진입기에 

요구되는 일곱 가지의 발달과업(criteria: 준거)

을 제시하였다. 첫째, 독립(independence)은 자신

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제적 자립을 의미한다. 

둘째,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자기중심적 

성향의 감소 및 타인과의 성숙한 관계를 맺기

를 의미한다. 셋째, 역할이행(role transition)은 

초기 성인기의 발달과업으로 여겨졌던 결혼, 

취업과 출산 등의 객관적 지표의 달성을 의미

한다. 넷째, 규범준수(norm compliance)는 사회

규범을 따르는, 충동적이지 않는 조절된 행동

을 의미한다. 다섯째, 생물학적 이행(biological 

transitions)은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생물

학적 성장과 능력을 의미한다. 여섯째, 연대기

적 이행(chronological transitions)은 성인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나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일곱째, 가족 부양능력(family capacities)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 있게 지속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로써 성인기

로의 이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

인이 제시되었고, 해당 준거에 도달하려면 오

랜 시간동안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

론되었다(Arnett, 2016).

성인으로 “출현(emerging)”하고 있다는 의

미에서 Arnett(2004)은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정체성 탐색

(identity exploration), 실험/가능성(experimentation/ 

possibilities), 부정성/불안정(negativity/instability), 

자기초점(self-focus)과 끼어있는 느낌(feeling in 

between)]. 정체성 탐색은 후기 청소년기로부터 

지연된(prolonged) 정체감 탐색으로서 사랑, 일

과 주변 세계에 대해 다양한 선택과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가능성은 결정

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위험이나 실패보다는 

낙천적 희망과 가능성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성/불안정은 대인관계와 진로 결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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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심리적 불안정과 혼란이 생길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자기초점은 부모에게 의지하면

서도 독립생활을 위한 지식, 기술과 자기관리

와 판단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끼어있는 느낌은 

부모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 받지만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애매한 심

리적 과도기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의

미한다(Benetsky, et al., 2015). 이와 같은 성인

진입기의 특징은 청소년기로부터 이어진 정체

성 형성의 문제를 반영하면서도, 성인기로의 

지연된 이행으로 경험하는 불안정을 반영한다. 

즉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위해 자율적인 선택

을 반복하고, 자신의 선택들에 책임지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양가적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Reifman 외(2007)는 성인기로의 진입 경험에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심리

사회적 발달의 관점에서 성인진입기의 특징을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성인진입기의 각 특징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성인진입기 척도가 개발 및 타당화되었으며, 

취업 및 결혼과 관련된 “타인초점”이 성인진

입기의 주요 특징으로 추가되었다. 타인초점

(other-focus)은 자신에 대한 평가나 판단만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이나 의견을 중시하고, 타

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성인진입기의 하위요인으로서 정체성 탐

색, 실험/가능성, 부정성/불안정, 자기초점, 타

인초점, 끼어있는 느낌이 최종 확인되었다

(Arnett, 2016).

성인진입기 척도(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 Reifman et al., 

2007)가 개발되고난 후 각 나라의 사회문화

적 맥락에 맞게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Reifman, 2023). 전반적인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국가, 민족, 문화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Arnett et al., 2014; 

Baggio et al., 2014; Crocetti et al., 2015; Kuang 

et al., 2023).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18-21세 958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

데, 정체성 탐색 요인이 자기감(sense of self)과 

미래 자기(future self)라는 두 요인으로 나뉘었

다. 끼어있는 느낌 요인은 산출되지 않았으며, 

산출된 각 요인의 신뢰도는 .60 이상이었다

(Nelson et al., 2015). 또한 네덜란드 내 민족마

다 요인이 다르게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서 문화마다 성인진입기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Arnett, 2016). 그리스에서는 

592명의 18-30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정체성 

탐색/끼어있는 느낌, 실험/가능성/자기초점, 부

정성/불안정의 세 개 요인이 보고되었는데, 각 

요인의 신뢰도는 .67 이상이었다. 이 결과는 

오랜 경제 위기와 같은 사회적 어려움에서 주

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Leontopoulou et 

al., 2016), 국가나 사회 내 경험에 따라 성인진

입기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이 실증되었다

(Arnett, 2016). 중국에서는 18-29세의 대학생과 

직장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는데(Kuang et al., 2023), 타인초점과 자기초

점의 문항의 각 일부가 책임(responsibility)이라

는 요인으로 묶였다. 이 요인은 독립하여 정

착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를 책임지는 것이면

서 자기 만족(self-sufficient)이라고 인식하는 중

국 특유의 집단주의와 유교 문화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중국 연구에서 끼어있는 느

낌 요인은 산출되지 않았고, 각 척도의 신뢰

도는 .77 이상이었다. 일본 연구(Crocetti et al., 

2015)에서는 18-30세의 대학생과 직장인 959명

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타인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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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제외하고 5개 요인이 다른 연구들과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각 척도

의 신뢰도는 .80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중국

과 일본의 결과는 비슷한 문화권 내에서도 성

인진입기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Arnett, 2016).

Reifman 외(2007)는 성인진입기 척도의 하위

요인의 동시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삶의 만

족(life satisfaction), 자기숙달(self-mastery), 새로움 

추구(novelty-seeking), 미래 지향(future orientaion),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 부모의 통제(parental 

control)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각 변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탐색하고 실행하

면서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해야만 하

는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과 연관되는 것

들이다(Arnett, 2000, 2003, 2014, 2016). 정체성 

탐색 요인은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 미래 

지향(future orientaion)과 정적상관, 부모의 통제

(parental control)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성인

진입기의 정체성 탐색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

어나 자율성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있으며, 되

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성취하려는 

미래 지향적 행동의 증가와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험/가능성 요인과 자기초점 요

인은 미래지향과 정적상관, 부모의 통제와 부

적상관을 보였다. 즉 성인진입기가 현재를 가

능성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독

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

어난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동의 증가

와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Reifman & Lacey, 

2000). 셋째, 부정성/불안정 요인은 삶의 만족, 

자기 숙달과 가능한 자기와 부적상관을 보였

다. 즉 성인진입기가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내

적 통제감과 자기 확신의 결여와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Marshall & Lang, 1990; Pearlin & 

Schooler, 1978). 넷째, 성인진입기 중 타인초점 

요인은 삶의 만족과 미래 지향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성인진입기의 타인에 대한 관심과 

헌신은 삶에 대한 만족과 연관되며 미래를 준

비하는 행동과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Cross & 

Markus, 1991; Pavot & Diener, 1993; Reifman & 

Lacey, 2000). 다섯째, 성인진입기 하위요인 중 

끼어있는 느낌은 동시타당도를 위한 어떤 개

념과도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선행연구(Reifman et al., 2007)에서 동

시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척도들은 국내

에서 번안되지 않았거나 타당화 연구가 부족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Reifman et 

al., 2007)의 척도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영역

을 측정한다고 연구자에 의해 판단된 국내의 

공인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삶의 

만족(Pavot & Diener, 1993)은 본 연구의 정신적 

웰빙 척도(임영진 외, 2012)를 통해 측정되었

다. 정신적 웰빙 척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이 삶의 만족

을 전반적으로 측정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선행연구의 자기숙달(Marshall & Lang, 

1990; Pearlin & Schooler, 1978)과 새로움 추구

(Arnett, 1994)는 본 연구의 목표 중심 자기조

절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목표 중심 자기

조절 척도(원성두 외, 2015)의 하위요인 중 목

표실행이 자기숙달과 관련이 있고, 정서조절

이 새로움 추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의 미래 지향(Reifman & 

Lacey, 2000)은 본 연구의 미래지향 척도(윤소

정, 김정섭, 2012; Zimbardo & Boyd, 1999)를 통

해 측정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가능한 자기

(Cross & Markus, 1991)는 본 연구의 정당한 세

상에 대한 믿음 척도(김은하 외, 2017)를 통해 

측정되었다. 가능한 자기는 정당한 세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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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믿음 척도의 하위요인 중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관계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양은정, 심은정, 2020). 이 믿음이 강할수록 

부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차란희, 노안영; 202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크게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개인적 믿음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경험을 덜 느끼고 심리적 안녕감을 느

낀다. 반면, 일반적 믿음이 높을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를 갖는다(김은하, 정보현, 2018; 양난미 

외, 2021). 선행연구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본 연구의 한국판 기본 심리적 욕구에 기반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류지영 외, 2020)를 통해 

측정되었다. 대인관계 행동 척도의 하위요

인 중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좌절이 부

모-자녀 관계에서 경험되는 좌절과 관계있다

(Soenens & Vansteenkiste, 2010)고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성인진입기 척도가 타당화 되면서, 해외에

서는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을 검증하기 

위해 정서조절, 자기개념, 정체성 및 성격 

발달,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정서적 독립과 

관련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었다(Bleidorn & 

Schwaba, 2017; Hill et al., 2015; Peterson et al., 

2016; Reed-Fitzke, 2020; Shulman & Nurmi, 

2010; Skaletz & Seiffge-Krenke, 2010). 이 연구들

에 따르면, 성인진입기는 정체성 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자 한다. 

자기개념은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삶의 목

표를 매개로 하여 미래 지향적인 행동을 지속

시키기도 한다. 또한 정체성 탐색과 관련된 

성공적 경험은 성인진입기에게 내적 통제감을 

준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안정감을 얻은 성

인진입기 청년은 사회적인 관심을 쏟는 것을 

비교적 수월하게 느끼면서 대인관계에서 유능

성을 경험한다(Côté, 2014; Kraus et al., 2012). 

반면, 정체성 탐색 시 경험된 부정적 자기개

념과 삶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인진입기의 정서 조절과 

진로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부모의 과

도한 통제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정서 조절, 

정체성 탐색, 독립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한편, 

성인진입기는 사회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질 남용 등의 행동 조절 

문제에 취약해지기도 한다(Arnett, 2016).

국내에서도 성인진입기와 관련된 유사한 연

구가 시도되었다(김은정, 2022; 정은교, 안도희, 

2018; 차란희, 노안영, 2020). 국내 성인진입기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을 정체성 탐색에 필수

적이라고 느끼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통

해 경제적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

다(김은정, 2015; 이숙정, 2022).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미래에 대한 도전과 탐색을 위한 안정

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성인진입

기는 정체성 탐색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함

께 인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Côté, 2014). 이 

결과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정체성 탐

색의 일부로 이해하는 원척도(Reifman et al., 

2007)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기를 어려워하였는데, 경제적 독립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을 경험하기도 하였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22). 즉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독립하는 과정

에서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

라 부모의 경제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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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독립을 성인기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는 서

구권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Arnett, 

2016). 아시아권 사람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인식하면

서(김은정, 2015),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성인기의 준거로 본다(Arnett, 

2016).

국내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문제는 부모-자

녀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장희순, 2020; 최은경, 임정하, 

2022). 독립하려는 자녀의 존재는 정서적으로 

덜 분화된 기존의 가족 체계에 위기를 일으키

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독립에 방어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못

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회불안

에 영향을 줄 수 있고(김대희, 김명식, 2021),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자녀는 부모와 정서적

으로 융합되어 여러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김유숙, 2022). 또한 아동기부터 경험된 

정서 및 애착 문제는 성인진입기의 성격문제,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태연, 남지은, 

2022; 서지효, 장혜인, 2021).

국내에서는 성인진입기의 진로적응성과 관

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 진로적응성이란 당

면한 진로 과업이나 직업의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성인진입기의 진로적응성

은 자율성(최서경 외, 2019), 그릿(진예민 외, 

202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정은교, 안도

희, 2018)과 같이 내적 통제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성인진입기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 12-24세)와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25-45세)의 진로발달을 경험할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18). 그러나 성인진입

기는 청소년기로부터 연장된 정체성 탐색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므로 구체화된 진로를 결

정하거나 특정 직업에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

다(Arnett, 2015). 따라서 국내에서 성인진입기

는 아직 진로 탐색기에 가깝게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진로과정을 구체화하고 실천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18).

성인진입기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과정이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성인진입기의 

여섯 가지 요인 중 부정성/불안정과 같은 요

인은 국가마다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조금씩 다르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

는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한국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탐색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와도 비교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한국판 성인진

입기 척도를 번안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윤리적 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참여자들에게 공지하고, 자발적으

로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지는 웹 기반

의 모아폼(moaform)으로 제작되었고, IP 제한으

로 중복 참여를 막았다. 설문지는 (예비)직장

인, (예비)대학생, (예비)대학원생들이 자신들의 

생활방식, 문화공간, 학업 및 취업 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플랫폼(다음 

및 네이버 등)을 통해 배포되었다. 또한 연령

에 따라 다층 표본 추출을 시행하였으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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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령을 정확하게 표집하

기 위해서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즉 

설문지가 배포된 각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

그 등)의 운영자와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운

영자의 도움을 받아 참여자의 연령을 한정지

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에 해당되지 않으면 웹 

설문지에 입장할 수 없게 하였는데, 참여자의 

생년월일이 직접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 방식

이었다.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5분

이었다. 수집된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는 보

상이 지급된 후 즉각 파기되었다. 본 연구자

가 소속된 교육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승

인 번호는 jjIRB-230320-HR-2023-0203이었다.

Arnett(2000)은 후기 산업 사회를 중심으로 

오랜 교육 기간과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때문

에 전통적 성인됨(취업, 결혼, 출산)의 연령대

가 미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미국의 성

인진입기와 관련된 초기 연구에서는 대학교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18-25세를 성인진

입기로 간주하였다(Arnett, 2000). 그러나 대학

을 졸업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

하거나 취업 시장에서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고등 교육을 지속하는 사회적 현상이 일

반화되었다. Arnett 외(2014)는 성인기 이행(취

업, 결혼, 출산)을 위한 준비 기간이 20대 전

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므로 18-29세를 중심

으로 성인진입기를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Reifman 외(2007)는 성인진

입기의 주요 특징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8-29세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관찰된다

고 하였다. 최근, 국내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

자 33.72세, 여자 31.26세이며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36세라고 보고되었다(통계청, 2021, 

2022a). 또한 국내 20-29세 성인의 약 80%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함

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b).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취업, 결혼, 출산 전의 시기를 성인진입기, 즉 

성인기로의 이행으로 보았고 특히 원척도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18-29세의 남녀로 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설문된 참여자는 

342명이었다. 무응답이 있고, 설문에 응답한 

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4분 미만) 너무 오래 

진행했다(20분 이상)고 판단되는 42명의 설문

을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 분석에 사용된 참

여자는 만 18-29세 성인으로 총 300명이었다. 

남성 87명(29.0%), 여성 213명(71.0%)이었고, 연

령의 평균(표준편차)은 24.31(2.73)이었다. 연령

별로는 18세에서 23세가 125명(41.7%)이었고, 

24세에서 29세가 175명(58.3%)이었다. 안정적 

관계로 연인을 답한 수가 148명(49.3%)으로 가

장 많았고, 부부는 13명(4.3%), 모두 없다고 답

한 수는 139명(46.3%)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51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

교 졸업이 139명(46.3%), 대학원 졸업이 10명

(3.3%)으로 가장 적었다. 업무의 형태는 학생

(경제활동 하지 않음)이 121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이 89명(29.7%), 무직/취업준비/

실업이 68명(22.7%), 일용직/임시직이 19명

(6.3%), 자영업/고용주가 3명(1.0%) 순이었다. 

부모(양육자)의 경제적 도움은 4점 리커트 척

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

다)로 측정하였고, 평균은 2.83, 표준편차가 .98

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설문된 참여자는 

226명이었다. 무응답이 있고, 설문에 응답한 

시간이 짧거나(4분 미만) 오래 진행했다(20분 

이상)고 판단되는 26명의 설문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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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종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는 만 18-29

세 성인으로 총 200명이었다. 남성 61명

(30.5%), 여성 139명(69.5%)이었고, 연령의 평균

(표준편차)은 24.18(2.78)이었다. 연령별로는 18

세에서 23세가 89명(44.5%)이었고, 24세에서 

29세가 111명(55.5%)이었다. 안정적 관계에 

관한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한 수가 119명

(59.5%)으로 가장 많았고, 연인은 71명(35.5%), 

부부는 10명(5.0%) 순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0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은 90명(45.0%), 대학원 졸업은 10명(5.0%) 

순이었다. 업무의 형태는 학생(경제활동 하지 

않음)이 97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이 48명(24.0%), 일용직/임시직이 26명(13.0%), 

무직/취업준비/실업이 25명(12.5%), 자영업/고용

주가 4명(2.0%) 순이었다. 부모(양육자)의 경제

적 도움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평균

(표준편차)은 2.83(.96)이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척도(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의 원

저자인 Reifman으로부터 번안 및 타당화 연구

를 허락받고 진행되었다. 제안된 국제지침(서

동기, 이순묵, 2017)에 따라 언어만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도 익숙한 두 명의 이중언어 구

사자(10년 이상, 영미권 국가에서 20대를 보냈

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의 도움을 받아 번

역과 역번역을 각각 실시했다. 이는 각 문항

에 내재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언어적/문

화적 거리를 좁히고, 안면타당도를 확인함으

로써 원척도가 측정하고자 했던 심리학적 구

인을 타당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최종 번역된 내용에 대하여 상담심리학 박사

과정생 1명과 임상심리학 박사 1명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성인진입기 한국판은 원척도

와 동일하게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 4점: 매우 동의한다)를 사용했

으며, 설문의 간결성을 위해 질문 형식인 원

척도와 다르게 평서문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설문에 관한 번역된 설명문은 다

음과 같다.

“당신의 인생에서 요즘은 어떤 시기인지 생

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기란 현재와 지나간 

과거의 몇 년간을 의미하며 예상되는 몇 년간

의 미래를 포함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를 중

심으로 대략 5년의 앞뒤 기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을 살펴보기 위해 원척도 연구(Reifman et al., 

2007)를 참고하여 성별,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

닌 사람, 연령 별로 균등하게 표집하려고 하

였다. 이를 위해 표집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웹 기반 설문지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균등한 표집

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외에 안정적 관

계, 학력, 직업 형태,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도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거주지 독립에 관

한 항목은 최종 설문지에서 삭제하였다. 해외 

연구에서는 거주의 독립이 부모와의 정서적 

문제를 감소시키고(Aquilino, 2006; Arnett & 

Schwab, 2012, 2013; Fingerman & Yahirun, 2015), 

자녀를 독립적 개체로 인정해주는 부모와의 

동거는 안정감을 준다고 보고하였다(Arnett, 

2015; Arnett & Schwab, 2013). 그러나 국내의 

성인기 이행은 거주의 독립보다 부모의 경제

적 지원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

(김은정, 2015, 2022).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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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관계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거주의 독립이 경제적 독립

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자녀

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정서적 지원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강주현, 2017; 김태연, 남

지은, 2022). 또한 국내 20-29세 성인의 약 

80%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통계청, 2022b).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

서 거주의 독립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

준이 국내의 성인진입기를 파악하는데 적절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각각의 참여자는 일주일 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모집되었다. 하나의 문항이라도 응답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참여자 중복을 막기 위해서 IP 및 쿠키를 제

한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동일 기기의 동일 

브라우저, 또는 같은 IP주소에서 한 번만 답변

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기 위해 각 참여자가 설문지 작

성을 시작하고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을 참고하

였다. 설문지의 내용과 길이를 고려할 때 설

문지에 답한 시간이 4분 미만이거나 20분 이

상인 경우에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어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최종 참여자는 

만 18-29세 성인 300명이었다. Cohen(1988), 

Westland(2010), Soper(2023)의 제안을 따라 효과

크기(.3), 검정력(.8), 잠재변수(6개 변수), 관측

변수(31개), 유의확률(.05)을 고려할 때 구조방

정식 검증을 위한 최소 161명이 충족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최종 참여자는 

전국의 만 18-29세 성인 200명이었다. 이로써 

동시 타당도 검증을 위한 최소 138명이 충족

되었다(김청택, 2018; 서원진 외, 2018; 장승민, 

2015). 각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은 SPSS 26과 AMOS 26로 진행되었으며, 평행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Jamovi 2.3을 사용하

였다.

측정 도구

목표중심 자기조절 척도

원성두 외(2015)는 대학생 표본에서 최종 문

항을 도출하고, 대학생 및 일반인 표본을 통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는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지향, 긍정적 사고, 정서

조절, 목표 실행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해당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순서대로 .828, .880, .849, .755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46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

출된 신뢰도는 .807, .873, .896, .84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75이었다.

정신적 웰빙 척도

Keyes(2002, 2003)의 행복 이론이 행복한 삶

의 조건으로 제시한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

빙, 사회적 웰빙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SF, Keyes et al., 2008)를 번안한 후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임영진 외, 2012).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없음 

~ 5점: 매일)로 총 14문항이며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의 3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는 순서대로 .88, .81, .9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3이었다(임영진 외, 

2012).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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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9, .82, .9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4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김은하 외(2017)는 Lucas 등(2007)이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

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을 번안한 후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배/절차공정성과 

개인적/일반적인 믿음의 두 축의 조합으로 4

개의 하위요인(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총 16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척도로 평정한다(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순서대로 .83, .84, .90, .88이었으며, 전체 문항

의 신뢰도는 .90이었다(김은하 외, 2017).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6, 

.89, .92, .9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4였다.

대인관계 행동 척도

류지영 외(2020)는 Rocchi 외(2017)가 개발

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를 번안한 후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욕구

를 얼마나 지지하거나 좌절시키는지를 지각하

는 정도를 측정하며,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

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토대로 지지와 좌절 

영역을 나눠 측정한다. 6개의 하위요인(자율성

-지지, 자율성-좌절, 유능감-지지, 유능감-좌절, 

관계성-지지, 관계성-좌절)로 구성된 총 24문항

으로 7점 척도로 응답한다(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신

뢰도(Cronbach's α)는 자율성-좌절이 .87, 유능감

-좌절이 .87, 관계성-좌절이 .82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3이었다(류지영 외, 2020).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순

서대로 .94, .94, .92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

도는 .95였다.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윤소정과 김정섭(2012)은 Zimbardo와 Boyd 

(1999)가 개발한 ZTPI(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를 번안하였고 5요인(과거 부정적 시

간관, 과거 긍정적 시간관, 현재 쾌락적 시간

관, 현재 운명적 시간관, 미래 지향적 시간관)

으로 구성된 30문항을 확정하고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

고 부정적 내용의 항목은 역채점 된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미래 지향적 시간관의 신뢰

도는 .74이었고(윤소정, 김정섭, 2012), 본 연구

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82이었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총 31개 문항의 번안된 성인진입기 척도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

다. 왜도는 절대값 2, 첨도는 절대값 7이 초과

되면 표본의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가

정하는데 모든 문항이 절대값 1을 넘지 않으

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West et al., 1995). 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

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 및 Bartlett 구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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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값은 1에 가까울수

록 자료들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

고 본다. 해당 값이 .9 이상이면 좋고, .8 이상

이면 양호, .6-.7 이상이면 보통이나 .5 미만이

면 부적절하고 판단한다(Kaiser, 1974). 본 연구

에서 전체 문항은 .89이고 각 문항의 대부분

이 .8 이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다. 문항14, 

문항18은 .61로 나타났으나 분석에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었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영가

설은 수집된 자료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

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

료라 할 수 있다(Bartlett, 1950). 본 연구에서는 

영가설이 기각(χ2
＝3896.48, df＝465, p＜.001)되

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간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되

기 때문에 사각회전 중 하나인 오블리민

(oblimin)을 수행하였고, 공통요인분석 중 하나

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

하여 요인추출을 시행하였다. 패턴행렬을 통

해 요인을 나눈 후, 상관계수가 적용된 구조

행렬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Beavers 외(2013)는 문항 제거를 위한 최소 

공통성(communality) 수치를 .25-.40으로 제안하

였다. 공통성이란 요인에 대한 각 항목의 설

명력으로 .40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한 본 연

구에서 제거되는 문항은 없었다. 교차요인부

하로 인한 문항 제거 혹은 요인 결정의 기준

은 두 요인 이상이 모두 .30이거나 요인 간 

차이가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었다(서

원진 외, 2018). 문항4, 문항5, 문항10, 문항19

는 3개 이상의 요인에 교차부하를 보이고, 원

척도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요인에 속하였으

므로 내용 타당도에서 적절치 않은 요인으로 

묶인다고 판단되어 제거되었다. 문항30은 두 

요인(정체성 탐색, 끼어있는 느낌)에서 교차부

하가 나타났으나 끼어있는 느낌의 부하량이 

더 높았고 원척도에서도 끼어있는 느낌에 속

하기 때문에 끼어있는 느낌으로 결정되었다.

요인 수 결정을 위해 아이겐값(eigenvalue, 고

유치), 평행분석과 누적분산비율을 사용했다. 

유의미한 요인이라면 아이겐값이 1을 넘어야 

한다는 Kaiser 규칙(Kaiser, 1960)은 항상 참이라 

할 수 없는 역명제(아이겐값이 1을 넘으면 유

의미한 요인이다)로 오용되고 있으며, 모집단 

기반이라는 문제가 있다(서원진 외, 2016).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겐값의 대체로써 알

려진 평행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의미 

있는 요인구조라면 무작위자료에서 도출된 것

보다 더 큰 아이겐값이 나와야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 평행분석으로 확인된 요인은 5개

였다(그림 1, 스크리 도표). 5개 요인의 누적분

산비율은 49.32%, 6개 요인은 52.04%로 나왔

다. 그러나 요인이 6개 이상인 경우에는 요인

에 묶이는 문항의 숫자가 3개 미만으로 줄어

들어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서원

진 외, 2018; 장승민, 2015). 그리하여 5개 요

인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요인에 관한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 검정을 통해 최종 모형을 결정하

고, 각 요인별 신뢰도(내적 합치도)를 확인하

였다. 김청택(2018)은 요인 개수 선정을 위한 

RMSEA값을 .08 미만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037이었으며 신뢰구간은 .029-.045로 나

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LI값은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

정에서도 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457.33, df＝320, p＜.001). 자세한 결과를 

표 1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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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원척도

(미국)요인
문항

요인

1 2 3 4 5

요인 1.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11문항)

21. 실험/가능성 새롭게 도전해보는 시간이다. .75 .050 -.060 -.14 .033

16. 실험/가능성 여러 선택이 가능한 시간이다. .70 -.073 .045 -.069 .0067

1. 정체성 탐색 많은 것이 가능한 시간이다. .68 -.15 -.013 .022 .0028

12. 정체성 탐색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다. .67 -.014 .13 .033 -.033

24. 정체성 탐색 나 자신을 정의하는 시간이다. .64 .087 -.050 .18 -.050

2. 실험/가능성 탐색하는 시간이다. .63 .13 -.078 -.11 -.041

27. 정체성 탐색 나의 고유한 신념과 가치를 설정하는 시간이다. .61 -.0004 .016 .18 .056

26. 정체성 탐색 의미 있는 것을 찾는 시간이다. .60 -.027 .038 .059 .069

25. 정체성 탐색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다. .57 .065 -.15 .23 .029

22. 자기초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56 .052 .0056 .0054 .066

28. 정체성 탐색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52 -.047 .057 .13 .080

요인 2. 부정성/불안정(7문항)

11. 부정성/불안정 큰 압박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0013 .82 .027 .17 -.12

8. 부정성/불안정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다. -.12 .72 -.030 .019 .076

20. 부정성/불안정 걱정이 많은 시간이다. .086 .70 -.11 .087 .016

9. 부정성/불안정 불안정한 시간이다. -.048 .61 .016 -.26 .19

6. 부정성/불안정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다. .082 .59 .11 -.011 .013

3. 부정성/불안정 혼란스러운 시간이다. .0067 .57 -.031 -.14 .22

17. 부정성/불안정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23 .51 .15 -.16 .14

요인 3. 타인초점(3문항)

18. 타인초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시기이다. .029 .070 .81 -.084 -.034

14. 타인초점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시간이다. -.042 -.027 .80 .069 .0095

13. 타인초점 정착하는 시간이다. .029 -.16 .37 .26 -.10

요인 4. 자기초점(3문항)

23. 정체성 탐색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간이다. .083 .034 .14 .59 .57

7. 자기초점 나 자신을 책임지는 시간이다. .20 .12 .16 .52 .15

15. 자기초점 독립의 시간이다. .058 .089 .0081 .48 -.0067

요인 5. 끼어있는 느낌(3문항)

31. 끼어있는 느낌 완전히 성인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시간이다. .019 -.002 .042 .027 .66

29. 끼어있는 느낌 성인이라 느껴지기도 아니기도 한 시간이다. -.015 .082 -.089 .040 .59

30. 끼어있는 느낌 점차 성인이 되어가는 시간이다. .35 -.053 -.091 .13 .38

고유치 6.39 4.18 2.14 2.79 3.23

공통분산 49.32

내적합치도(Cronbach's α) .89 .87 .72 .67 .69

전체문항 내적합치도 .87

제외된 문항

4. 실험/가능성 실험적인 시간이다.

5. 자기초점 개인적 자유가 있는 시간이다.

10. 자기초점 낙관적인 시간이다.

19. 자기초점 자급자족하는 시간이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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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총 4개 문항(4, 5, 10, 19)이 제거된 후, 27개 

문항의 성인진입기 척도의 정규성 검토를 위

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모든 문항이 

왜도와 첨도에서 절대값 1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West et al., 1995). 항

목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각 

하위요인인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은 .87, 부정

성/불안정은 .85, 타인초점은 .76, 자기초점은 

.78, 끼어있는 느낌은 .78이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 검정을 위한 

RMSEA값은 .067이었으며 신뢰구간은 .058-.075

이어서 본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LI값과 CFI값은 .90 이상을 좋은 적합도를 가

진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 .87

이었으므로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적절

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SRMR값은 .10 이

하를 적절한 기준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 

SRMR값은 .080이었으며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χ2＝592.60, df＝314, p

＜.001).

노경섭(2019)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된 

상관계수로 구성타당도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

적 해석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평균분

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통

한 검증을 제안하였다. 각 요인의 AVE값이 .5 

이상(AVE≥.5)일 경우 수렴타당도가 검증되고, 

각 요인의 AVE값이 요인 간 상관계수(ρ)의 제

곱값보다 모두 크면(AVE＞ρ2) 변별타당도가 

검증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탐

색과 가능성의 AVE값은 .768, 부정성/불안정의 

AVE값은 .870, 타인초점의 AVE값은 .859, 자기

초점의 AVE값은 .854, 끼어있는 느낌의 AVE값

은 .877이었다. 각 요인의 AVE값이 모두 .5 이

상이므로 문항들의 해당 요인에 대한 수렴타

당도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AVE값이 해당 변인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보

다 크므로 요인들 간의 변별타당도가 보장되

었다.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과 부정성/불안정, 

타인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 간의 상관

계수 제곱(ρ2
)은 각각 .075, .005, .253, .285로 

각 요인의 AVE값인 .768, .870, .859, .854, .877

보다 작았다. 마찬가지로, 부정성/불안정과 타

인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 간의 상관계

수 제곱(ρ2)은 각각 .005, .073으로 각 요인의 

AVE값인 .870, .859, .854보다 작았고, 타인초

점과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 간의 상관계수 

제곱(ρ2)은 각각 .097, 003으로 각 요인의 AVE

값인 .859, .854, .877보다 작았다. 마지막으로, 

자기초점과 끼어있는 느낌 간의 상관계수 제

곱(ρ2)은 .108로 각 요인의 AVE값인 .854, .877

보다 작았다(표 2).

본 성인진입기 척도의 동시타당도를 확인하

기 위해 본 성인진입기 척도와 선행 연구

(Reifman et al., 2007)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목표중심 자기조절은 정체

성 탐색과 가능성과 정적상관(r＝.19, p＜.01), 

부정성/불안정과 부적상관(r＝-.35, p＜.01), 타

인초점과 정적상관(r＝.31, p＜.01)을 보였고, 자

기초점 및 끼어있는 느낌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정신적 웰빙은 정체성 탐색과 

정적상관(r＝.35, p＜.01), 부정성/불안정과 부적

상관(r＝-.29, p＜.01), 타인초점과 정적상관(r

＝.25, p＜.01)을 보였고, 자기초점 및 끼어있는 

느낌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정체성 탐색과 정적상

관(r＝.25, p＜.01), 부정성/불안정과 부적상관(r

＝-.20, p＜.01), 타인초점과 정적상관(r＝.34, p

＜.01), 자기초점과 정적상관(r＝.20, p＜.0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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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및 하위요인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부정성

/불안정

타인

초점

자기

초점

끼어있는

느낌

 목표중심 자기조절 .19
*

-.35
**

.31
**

.12 -.13

목표 지향 .32
**

-.15
*

.22
**

.30
**

.010

긍정적 사고 .18
*

-.25
**

.24
**

.075 -.021

정서 조절 .14
*

-.27
**

.34
**

.040 -.11

목표 실행 -.047 -.32
**

.096 -.025 -.24
**

 정신적 웰빙 .35
**

-.29
**

.25
**

.10 .025

정서적 웰빙 .32
**

-.25
**

.15
*

.036 .043

사회적 웰빙 .32
**

-.27
**

.33
**

.13 .000

심리적 웰빙 .33
**

-.27
**

.19
**

.080 .034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25
**

-.20
**

.34
**

.20
**

.023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28
**

-.14
*

.16
*

.17
*

.11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27
**

-.072 .14
*

.15
*

.08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18
*

-.23
**

.40
**

.20
**

-.090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16
*

-.20
**

.41
**

.16
*

.003

 부모(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기본 심리적 욕구
-.13 .10 .28

**
-.044 -.010

자율성-좌절 -.077 .13 .18
*

-.003 -.020

유능성-좌절 -.15
*

.082 .30
**

-.073 .017

관계성-좌절 -.11 .062 .25
**

-.043 -.024

 미래 지향적 시간관 .18
*

-.23
**

.31
**

.24
**

-.067

 *
p＜.05; 

**
p＜.01

표 3. 성인진입기 요인과 준거 변인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                                (N=200)

하위요인 1 2 3 4 5 AVE

 1.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1 .768

 2. 부정성/불안정(ρ2
) .273

**
(.075) 1 .870

 3. 타인초점(ρ2
) .068(.005) .079(.006) 1 .859

 4. 자기초점(ρ2
) .503

***
(.253) .274

***
(.073) .311

***
(.097) 1 .854

 5. 끼어있는 느낌(ρ2
) .534

***
(.285) .488

***
(.238) .051(.003) .330

***
(.108) 1 .877

**
p＜.01 

***
p＜.001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관계수, 상관계수 제곱(ρ2)과 평균분산추출(AVE)                   (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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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나 끼어있는 느낌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기본 

심리적 욕구는 타인초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정적상관(r＝.28, p＜.01)을 보였다(표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연구되어 온 

성인진입기 척도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타당

화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다섯 개의 요

인(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부정성/불안정, 타인

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이 산출되었다. 

특히 부정성/불안정, 타인초점과 끼어있는 느

낌은 삭제된 항목이 없이 원척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원척도에서의 정체성 탐색 요인과 

실험/가능성 요인이 합쳐져서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요인이라 명명되었다. 또한 한국판 성

인진입기 척도의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해 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산출된 상관의 범위는 .19-.35

였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보고된 상관의 범위인 .13-.38과 큰 

차이가 없어서, 동시타당도 연구 결과가 비교

적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Crocetti et al., 2015; 

Kuang et al., 2023; Leontopoulou et al., 2016; 

Reifman et al., 2007).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요인이 합쳐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를 통해,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정체성 형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구분하

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김은정(2015)은 한국의 성인기 

이행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김은정(2022)과 이숙정(2022)은 성인진

입기의 사회계층이 낮을수록(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수록) 정체성 탐색과 가능

성의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에 대한 제약이 많다고 느낄수록 부정성/

불안정과 끼어있는 느낌을 주된 특징으로 보

이고 경제적인 독립으로서의 자기초점을 갖는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자원이 성인진입기 정체성 탐색의 보호요

인이라는 선행연구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Côté, 2014). 즉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양육자

의 경제적 도움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체성 탐

색을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경험하며, 부정

성/불안정과 끼어있는 느낌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과 다소 독립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윤

미설, 이동형, 2017). 또한 정체성 탐색과 가능

성 요인은 목표지향 자기조절, 정신적 웰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미래 지향적 시간

관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국내의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경우 정체성 탐색과 미래에 대한 가

능성에 대한 인식이 목표를 위한 자기조절, 

정신적 안정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 믿음과 연

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요인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

인적인 믿음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정체성 

탐색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자

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진다

고 믿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요인은 부모(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좌

절된 유능성과만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낮은 

수준이었다(r＝-.15, p＜.05).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진입기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독립

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경

제적 도움을 정서적 지지로 인식하며 독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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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부모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22). 이 결과는, 

한국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발달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책임감과 관련될 수 있다

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성인진입기의 부정성/불안정 요인은 

목표중심 자기조절, 정신적 웰빙, 정당한 세상

에 대한 믿음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

정성/불안정 요인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인 믿음보다 일반적인 

믿음과 더 큰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불안정 요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과

정에서 겪는 자기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되

고, 안정감의 저하와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지각과도 관계있음을 시사한다(Arnett, 2004; 

Marshall & Lang, 1990). 한편,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은 하위요인 중 목표실행과 유의하지 

않았고, 자기초점은 목표중심 자기조절의 하

위요인 중 목표 지향과 정적상관, 끼어있는 

느낌은 목표중심 자기조절의 하위요인 중 

목표 실행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들

을 종합하여 보면,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탐

색을 위한 자기조절적 행동이 목표를 지향

(orientation)하거나 실행(execution)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

제적 독립을 위한 자기초점은 목표를 지향하

는 것과 함께 나타나지만 정체성 혼란을 의미

하는 끼어있는 느낌은 목표 실행을 어렵게 하

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는 목표(goal)나 자기개념이 자기조절의 방향성

을 결정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Shulman & 

Nurmi, 2010), 목표를 실행하는 것으로는 연결

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원성두 

외, 2015). 이로써 성인진입기에는 정체성 혼

란과 함께 목표 실행의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과 배려가 필요함이 시사되었

다.

셋째, 성인진입기의 타인초점 요인은 목표

중심 자기조절, 정신적 웰빙,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들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 중 개인적인 믿음보다 

일반적인 믿음과 더 큰 상관을 보였다. 이 결

과는 타인초점이 상호의존과 같은 발달과업의 

성취와 성숙한 성인됨의 지표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자기조절의 증가, 정신

적 안정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관계 

깊음을 시사하였다(Arnett, 2004, 2016; Reifman 

et al., 2007). 타인초점이 성인진입기의 발달과

업(독립, 상호의존, 역할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Arnett, 

2004), 즉 타인초점에 높게 응답한 참여자일수

록 성인기 이행을 안정적으로 경험하면서 정

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강화되었

을 수 있다. 또한 타인초점은 성인진입기의 

자기초점 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타인초점과 자기초점이 성인진입기

의 발달과업(독립, 상호의존, 역할이행)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rnett, 2004). 타인초점은 자기초점의 반대 개

념으로 제시되었다가 자기초점과 연관된 개념

으로 보고되면서 성인진입기의 과도기적인 현

상으로 주목받았다(Reifman et al., 2007). 그러

나 연인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의미하는 서구권과 달리, 한국 성인진입기의 

타인초점은 원가족과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한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22). 

이로써 국내 성인진입기의 자기초점 요인과 

타인초점 요인 간의 높은 상관성은 원척도

(Reifman et al., 2007)의 결과와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국내 성인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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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타인초점이 과도기적 특징이라는 선행연

구를 한국적 맥락에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인진입기의 자기초점 요인은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정신적 독립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경향성이 환경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초점은 부모(양육자)에게

서 좌절된 기본 심리적 욕구와의 상관이 유의

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기초점이 부모로부

터의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

고 추론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의 20대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홀로

서기의 불안을 견디며 내 삶의 주인 되기”로 

경험하고(강주현, 2017), 경제적 안정을 정체성 

형성의 핵심으로 보면서 부모의 지원이 없이

는 경제적 안정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

다(김은정, 2015). 즉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독

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도움

을 바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독립하려는 양가

적 상태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자

기초점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율성과 정서

적 의존 사이에 있는 애매한 상태라고 추론할 

수 있다(장희순, 2020).

다섯째, 성인진입기의 끼어있는 느낌 요인

은 대부분의 변인들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

고, 목표중심 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목표실

행과 약간의 부적상관만 있었는데 모두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Reifman et al., 2007). 

끼어있는 느낌은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심리

적 과도기 상태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서 심리

적 불편감과 혼란감과 관련이 클 것으로 예측

되나(Benetsky et al., 2015), 선행연구들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와의 상관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끼어있는 느낌은 

부정성/불안정과 함께 사회경제적 위치와도 

관계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은정, 2015; 윤

미설, 이동형, 2017). 결국 성인진입기의 끼어

있는 느낌은 심리적 불편감이나 고통감이라기

보다는 인지적 차원의 문제의식이나 인식 정

도일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 결과,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탐색 

요인과 실험/가능성 요인은 외국의 선행연구

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았다. 아마

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현재의 정체감 탐색

과 미래의 가능성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성인진입기

의 부정성/불안정 요인은 긍정적 변인과 부적

상관, 타인초점 요인과 자기초점 요인은 긍정

적 변인과 정적 상관, 성인진입기의 끼어있는 

느낌 요인은 긍정적 변인과 약간의 부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 선행연구와 동

일하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일부 결

과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연구와 매우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성인진입기의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성인기 이행

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의지하려는 양가적인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

다고 추론할 수 있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15).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성인진입기 척도를 국내 최초로 타당화

하고자 시도하였다. Arnett(2000, 2016)이 제시

한 성인진입기를 타당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

었으며, 다른 나라의 성인진입기 연구와 비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둘째, 연령, 

결혼 유무, 사회계층, 취업 유무, 학업 수준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설문함

으로써 대학생 대상으로만 편중되었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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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진입기 연구를 보다 진전시키려 노력했다

(강주현, 2017; 김은정, 2011; Côté, 2014). 본 

연구를 통해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과 발

달과업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보다 과

학적이고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셋째,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을 사회

문화적 맥락과 함께 탐색하였다. 개인적 정신

건강과 관련된 준거 변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확인되는 안녕감을 함께 측정하여 

국내 성인진입기의 특징을 다각도로 탐색하였

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등을 이용하여 성인진입기의 자기인식 

혹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성인진입기의 특징

과 연관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Arnett, 2016; 

Côté, 2014; Kraus et al., 2012). 넷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성인

진입기에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상황을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원척도 연구를 참고하면서

도, 심리사회적 발달의 관점에서 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동시 타당도를 확보하려고 노력

하였다. 또한 성인진입기에 과도기적 상태의 

양가적 욕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성

인진입기 척도를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과 성

인진입기 인식에 대한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상담 및 심

리치료에 있어, 내담자를 평가하며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을 평가 및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Smith-Adcock & Tucker, 2023).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성이 적절히 연구 및 

규명된다면, 상담과 심리치료의 효과성 증진

과 개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성인진입기에 있는 

국내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심리적 특징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와 이해와 

더불어, 심리학적 개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소개 및 제공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분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표집되어, 남성의 

심리적 상태가 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남성의 표집수

는 300명 중 87명(29%),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는 200명 중 61명(30.5%)이었다. 향후 연구에

서는 보다 충분한 수의 남성 대상자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성인진입기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 및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정체성 탐색 요인과 실

험/가능성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산출된 반

면,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

는 두 요인이 독립된 요인으로서 나타났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므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체성을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김의철, 박영신, 2006; 이종한, 

박은아, 2010; Arnett, 2016; Damon & Hart, 

1982; Damon & Hart, 1988), 실제 연구 결과에

는 차이가 있었다.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체성 탐색에 대한 질적

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동

일한 문화권이라도 국가, 민족마다 성인진입

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성인진입기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탐색하고,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접 학

문과의 교류를 통해 성인진입기에 대한 이해

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11, 2022; 이숙정, 2022).

셋째, 타인초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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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심리적 욕구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목표중

심 자기조절, 정신적 웰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정적상관을 보인 것과 매우 반대

되는 모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류지영 외

(2020)는 욕구-좌절이 욕구-지지의 반대 개념으

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

서 욕구-지지를 함께 확인하여 좀 더 심층적

이고 명료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넷째, 부정성/불안정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기본 심리적 욕구하고만 상관이 없었

다. 성인진입기의 부정성/불안정은 환경적 요

인이 크기 때문에(Arnett, 2004, 2016)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강주현(2017)은 

성인진입기가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

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부모가 아닌 다른 관계

에서의 욕구-지지가 부정성/불안정과 어떤 관

련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류지영 외, 2020).

다섯째, 끼어있는 느낌은 대부분의 준거변

인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원척

도와 거의 동일한 결과였다(Reifman et al., 

2007). 선행연구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나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 향후 성인진입기

가 경험하는 “끼어있는” 내적 경험이 정체성 

혼란과 얼마나 관련되는지, 단순한 인지적 차

원의 문제인식이나 지각 등이 아닌지 등에 대

한 추가적 연구와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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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the Korean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K-IDEA)

Dae-hi Kim                  Myung-shig Kim

            Jeonju University / Ph.D Candidate        Jeonju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validated the Korean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K-IDEA) by 

translating it and assessing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 500 participants (148 males and 352 females) 

aged 18-29.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300 participants, resulting in five factors: Identity Exploration/Possibilities, Negativity/Instability, 

Other-Focus, Self-Focus, Feeling In-Between, all of which demonstrated appropriate construc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Seco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200 

participants, indicating adequate convergent validity for factor-items and discriminant validity among the 

factors. Third, concurrent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correlations of the K-IDEA with goal-focused 

self-regulation, mental well-being, belief in a just world, and interpersonal behavior scale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K-IDEA is a valid and reliable measure.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identity exploration/possibilites, negativity/instability, other-focus, self-focus, feeling in-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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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에서 이 시기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새롭게 도전해보는 시간이다. 1 2 3 4

여러 선택이 가능한 시간이다. 1 2 3 4

많은 것이 가능한 시간이다. 1 2 3 4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다. 1 2 3 4

나 자신을 정의하는 시간이다. 1 2 3 4

탐색하는 시간이다. 1 2 3 4

나의 고유한 신념과 가치를 설정하는 시간이다. 1 2 3 4

의미 있는 것을 찾는 시간이다. 1 2 3 4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다. 1 2 3 4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1 2 3 4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1 2 3 4

큰 압박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1 2 3 4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다. 1 2 3 4

걱정이 많은 시간이다. 1 2 3 4

불안정한 시간이다. 1 2 3 4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다. 1 2 3 4

혼란스러운 시간이다. 1 2 3 4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1 2 3 4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시기이다. 1 2 3 4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시간이다. 1 2 3 4

정착하는 시간이다. 1 2 3 4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간이다. 1 2 3 4

나 자신을 책임지는 시간이다. 1 2 3 4

독립의 시간이다. 1 2 3 4

완전히 성인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시간이다. 1 2 3 4

성인이라 느껴지기도 아니기도 한 시간이다. 1 2 3 4

점차 성인이 되어가는 시간이다. 1 2 3 4

부록: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

당신의 인생에서 요즘은 어떤 시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기란 현재와 지나간 과거의 몇 년간

을 의미하며 예상되는 몇 년간의 미래를 포함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를 중심으로 대략 5년의 앞뒤 기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래 제시된 각 문장에서 당신이 요즘 겪는 시기에 관한 설명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 시기가 “탐색하는 시간이다”라는 구절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해당 설명의 “어느 정도 동의한

다”에 표시하면 됩니다.

설명당 한 곳에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